
일본에 대한 자세 재정립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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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이 온통 일본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해 말 미야자와 일본 수상이 수상의 직에 오른 지 맨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자못 의기양

양하던 철부지 언론과 친일 관료들의 얼굴은 어둠에 감싸인 지 이미 오래다.

지금은 일본이 저지른 저 추잡하고 악랄한 만행─3 6년간 강압적 통치, 강제징용, 정신대 등등─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논의되고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신대 만행이 온 국민을 사로잡고 있

다.

그것도 1 2살 국민학교(그당시 초등학교) 5~6학년 철부지 어린 여학생 중에서도 공부 잘하고 신체

발육이 튼튼한 여자아이만을 골라, 정신대로 끌고 갔는가 하면,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달했던

4 3 ~ 4 5년에는 처녀·유부녀를 가릴 것없이 마구잡이로 끌어가 중국에서 시작, 필리핀·버마·태국

등지를 돌며 그들의 노리개감으로 삼았다 하니 머리발이 하늘로 솟고 눈앞이 뒤집히는 분노가 우리

네 가슴을 망타하고 있다.

왜 우리는 그들 일본의 장난감·노리개감이어야만 하는가.

해답은 자명하다.

오늘, 우리가 왜놈들의 정신대 만행을 지켜보고 치를 떨면서도 배상과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은 물론, 65년 한·일협정 당시 나라를 팔아 군사문화의 뿌리를 내린 장본인이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털끝만치의 뉘움침도 없는 듯 행세하고 있다.

또 그를 탓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일제시대 매국에 앞장섰던 친일 언론들은 강제징용·정신대 문제를 국민적 단죄와 국가

기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직 흥미 위주의 장사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언제 정신대 문제를 심층있게 보도하고, 일본의 몰인간적 죄악을 낱낱이 파헤친 적이 있었는

가. 물론 그들의 태동이 친일에 뿌리를 둔 바에야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헤아린 바 있지만.

아마도 친일 사이비 언론들은 총선을 앞세워 정신대 문제를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버릴 것이며, 한낱

스쳐지나가는 5 8 8의 헤프닝 쯤으로 끝내려 할 지도 모른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외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보상을 운위하면서 일본의 만행이 적법한 행위에 따른 사소한 피해입힘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바에야 더이상 말붙일 가치를 잃는다.

경제·산업계는 어떠한가.

일본의 기술과 일본의 도움없이는 하루도 연명치 못하는 영원한 친일 아니 속일의 굴레에 다름 아

닐 것이다.

괜찮은 공장 하나 건설하려면 일본의 기술과 기계와 장치가 속속들이 박히고, 인건비가 오르니 자동

화를 서둘자 했더니 일본제 F A기기가 공장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니 운영을 하려해도, 부품을

바꿔 끼우려해도, 무엇을 하려해도 일본, 일본이 아니면 안되는 세상이 되었다.

연간 대일 무역적자가 8 8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 9 8억달러의 9 0 %에 달하고, 30년

간의 무역적자 총액이 6 6 0억달러가 넘는데도, 이를 개선하고 뛰어넘으려는 의지는 티끌만큼도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한국 화학산업계 일부에서는 일본을 등에 진채 국내기업을 견제하고 쓰러뜨리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 더이상 무엇을 논하고 탓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당이니 에틸렌 선박을 공동 구입해서 남아돌 수밖에 없는 기초유분 수출을 시도하고 일본의

덤핑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PE·PP 등 합성수지 수출경쟁을 피하고 단합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일본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종합상사를 선정해 화학제품 무역을 특화시키고 정

보력과 마케팅력을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제상품인 화학제품 무역을 강화하고 국내



외시장의 안정적 기반을 확립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어느 것 하나 먹혀들리 없다.

오늘도, 일본 그들은 한쪽으로는 나프타를 공급해주느니, 석유화학 기술을 제공하고 합작을 통해 국

제시장을 공동개척하느니 사탕발림 속에 기초유분을 국내가격보다 톤당 1 0 0달러 이상 싼 가격의 덤

핑을 계속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을 이간시키는 간교함은 그 어느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일본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처절하게 되씹어보아야 할 막

다른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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